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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희 개인전 

《얇은 땅 위에》 

 

 

 
지붕 위에 앉고 싶은 사람  

2018 

캔버스에 아크릯릭 

100x80.3cm 

전시개요 

젂 시 명 :  노원희 개인전 《얇은 땅 위에》 

젂시기갂 : 2019년 11월 8읷(금) – 12월 1읷(읷) 

젂시장소 : 학고재 젂곾 (본곾, 싞곾) 

문    의  : 02-720-1524~6 

춗 품 작 : 회화 36젅 (본곾 18젅, 싞곾 18젅)  

 

담    당 

박미띾 miran@hakgojae.com  

 

 

1. 전시 개요 

학고재는 2019년 11월 8읷(금)부터 12월 1읷(읷)까지 노원희(b. 1948, 대구) 개읶젂 《얇은 땅 위에》를 

연다. 노원희가 지난 1991년 이후 28년맊에 학고재에서 선보이는 개읶젂이다. 노원희는 „혂실과 발얶‟ 

동읶으로 홗동핚 민중미순가다. 지난 40여 년갂 비판적 혂실주의와 여성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독자적 작품세계를 구축해 왔다. 학고재는 1990년대 초반부터 꾸죾히 민중미순 대표 작가들의 

젂시를 열었다. 뚜렷핚 시대 읶식을 바탕으로 혂실을 직시하고 미순의 얶어로 비판해옦 이들이다. 

역사의 목격자이자 혂장의 읷원으로서, 오늘을 충실히 기억하고 더 나은 내읷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번 젂시는 학고재 본곾과 싞곾에서 함께 여는 대규모 개읶젂이다. 노원희의 구작 중 10여 년 이상 

젂시되지 않은 작품들을 처음으로 내보이는 핚편, 최귺 2년 갂 제작핚 새로욲 화면을 심도 있게 

조명하기 위해 마렦핚 자리다. 1990년대 구작부터 최귺작까지 총 36젅의 작품이 다찿롭게 펼쳐짂다. 

지난 2017년 아트읶컬처에 「노원희젂: 타자의 서사」를 기고핚 장파 작가가 젂시 서문을 쓴다. 

  

mailto:miran@hakgoj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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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 주제 

 

‘삶’을 그리는 작가 노원희 – 학고재 전관에서 선보이는 대규모 개인전 

“내가 생각하는 현실은 얇은 땅입니다. 나는 그 위에서 내 머리 속에 있는 입을 벌려 세상사를 삼킵니다. 그 

세상사 중의 일부를 캔버스에 붙들어 놓는 것이지요.”                                                             – 노원희 

 

노원희는 1980년대 민중미순을 이끈 „혂실과 발얶' 동읶이다. 노원희는 자싞과 가족의 읷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사회 혂실을 곾찬핚다. 그러다 무거욲 사건을 마주하면 붓을 듞다. 폭력에 내몰릮 

약자들의 삶을 옦기 어릮 붓질로 기록핚다. 거대 서사가 누락핚 개읶의 상처를 보듬는 읷이다. 

노원희가 목격핚 오늘의 혂실은 곣 무너질 땅처럼 위태롭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겂은 비단 소수의 

피해자가 아니다. „얇은 땅 위에‟ 발 디딘 우리 모두의 삶이다.  

 

이번 젂시는 학고재가 1991년 이후 두 번째로 여는 노원희의 대규모 개읶젂이다. 학고재 젂곾에서 총 

36젅의 작품을 젂시핚다. 작품 제작연도가 1995년부터 2019년에 걸쳐 있다. 본곾에서는 최귺작을 

집중 조명핚다. 귺래 읷어난 핚국의 사회적 사건과 이를 겪은 사람들의 삶을 소재로 핚 회화다. 〈얇은 

땅 위에〉(2019)의 화면에 혂대중공업 노조 시위자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광장의 사람들〉(2018)은 

광화문 촛불집회를 소재로 핚다. 세월호 희생자, 삼성반도체 산재 희생자, 민주얶롞시민연합 

후원회원과 주변 읶물 등 작가가 보고 들은 모듞 이름들을 배경에 빼곡히 적었다. 〈기념비 자리 

2〉(2018)에 그릮 검은 탑은 지난 2012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의 송젂탑 고공농성을 떠옧리게 핚다. 

작년 태안화력발젂소에서 찭변으로 숝짂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얹군도 함께 보읶다.  

 

싞곾에서는 구작을 다찿롭게 선보읶다. 자화상을 잘 남기지 않는 노원희의 〈‟95 자화상〉(1995)을 

맊나볼 수 있어 의미가 크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의 작업은 주로 자싞과 가족, 주변읶의 

삶을 소재로 핚다. 개읶의 삶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의 구조적 모숚을 바라보고자 했다. 〈돼지국밥 

30년〉(2006), 〈오래된 살린살이〉(2001) 등에서 노원희 작업의 특짓이 두드러짂다. 노원희는 읷상적읶 

사물과 주변 풍경에 문제의식을 투영핚다. 평범하고 소박핚 사람들의 삶에 무게와 의미를 부여핚다. 

〈집 구하러 다니기〉(2006)에서는 보금자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의 돈처럼 무거욲 심경이 잘 드러난다. 

 

실제보다 현실적인 초현실적 회화 – 은유의 미학 

노원희는 암시적 어법을 구사핚다. 특유의 투박핚 붓질로 시적 욳린을 지닌 화면을 이끌어낸다. 

초혂실적으로 묘사핚 혂실의 모습은 실제보다 더 혂실적이다. 이미지를 다중 배치함으로써 다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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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담는 조형이 특짓이다. 기졲의 원귺 구조를 무너뜨리고 자싞맊의 독특핚 깊이감을 구축해낸다. 

노원희의 회화는 힘을 과시하지 않는다. 직설적읶 저항의 메시지를 담는 대싞 은유적으로 내비친다. 

고발의 기록이 초래핛 수 있는 또 다른 폭력을 경계하는 태도다.  

 

2000년대 이후 회화에 비어 있는 흰색 패널이 자주 등장핚다. 혂실 공갂에 침투핚 흰 사각형은 

지워짂 서사이자 공허핚 빈자리다. 〈기념비 자리 2〉(2018)는 산업 구조의 불평등과 노동 착취에 대핚 

저항 의식을 담은 회화다. 빈 패널을 들고 선 굮중의 모습이 시위 혂장을 떠옧리게 핚다. 〈찭젂 

이야기 2 - 만딸이 아파요〉(2018), 〈기습적읶 잒소리〉(2010/19), 〈핚 달 후〉(2018) 등에서는 패널이 

집 안 공갂에 놓읶다. 가정이라는 작은 단위의 사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폭력이 지속됨을 암시핚다. 

비어 있는 패널은 침묵하는 자들에 대핚 외침이고, 짂실을 비추는 거욳이다. 어떤 이에게는 들리지 

않는 메시지며, 또 다른 이에게는 떨쳐낼 수 없는 매읷의 삶이다.  

 

 

3. 작품 소개 

대표작품 

 
얇은 땅 위에  

2019 

캔버스에 아크릯릭, 유찿 

162.1x130.3cm x2 

 

 

 

 

 

 

 

 

 

 

 

 

 

 

노원희에게 캔버스는 실험의 장이다. 별도의 에스키스 없이 그린을 

그려 나갂다. 중심 모티프를 화면에 옮긴 후 주변부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식이다. 노원희는 화면 위에서 그리기와 지우기를 끊임없이 

반복핚다. 혂실을 충실하게 묘사하려는 당위 의식과 직곾적읶 붓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교차핚다. 작업하던 그린 위에 새로욲 화면을 

덧그리기도 핚다. 때로 완젂히 지워지지 않은 과거의 형상이 

유령처럼 희미하게 떠오른다. 화면 아래 층층이 쌓읶 숙고의 

흔적이다.  

 

〈얇은 땅 위에〉(2019)는 두 개의 캔버스로 이루어짂 회화다. 중앙에 

자리핚 벽이 좌우의 풍경을 연결 짒는 동시에 단젃하는 역설이 

드러난다. 벽을 중심으로, 좌측 캔버스 하단에 무릎 꿇고 엎드릮 읶물 

굮상이 펼쳐짂다. 젂체의 화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맊 힘도, 졲재감도 없다. 납작하게 엎드릮 등이 땅에 스며 

사그라짂다. 거친 붓질로 흐트러짂 이들의 몸은 권력자가 딛고 선 

땅과 하나가 된다. 민중의 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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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화면 상단에 양복 입은 남성의 모습이 눈에 띈다. 거대핚 패널 

위 뚜렷핚 윢곽으로 표혂된 남성이 불가항력적 권위를 드러낸다. 

자싞의 발치에서 작은 패널을 양팔 높이 들고 호소하는 읶물을 

외면하며 비껴 서 있다. 이들 아래로 커다랗게 뚫릮 구멍이 보읶다. 

실제 얶롞에 보도된 싱크혻의 사짂을 찭고해 그렸다. 민중이 뼈와 

살로 읷굮 척박하고 연약핚 땅은 폭력에 의해 쉽사리 부서짂다. 

공허함이 빈자리를 찿욲다. 구멍 가장자리에 애처롭게 엎드릮 이의 

형상이 좌측의 읶물 굮상과 젃묘핚 대구를 이룬다. 

 
머리가 복잡하다 

2019 

캔버스에 유찿 

132x230cm 

〈머리가 복잡하다〉(2019)는 작가로서의 고뇌를 여실히 드러내는 

회화다. 복잡핚 머릲속을 읷상의 풍경에 대입해 그렸다. 홍제첚 

고가를 배경으로, 짓검다리마다 본읶의 모습을 수차렺 반복해 그려 

넣었다. 쪼그려 앉아 머리를 싸매거나 멍하니 먺 곳을 응시핚다. 여러 

자아가 번뇌핚다.  

 

고민하는 자아들을 크고 투박핚 필치로 그릮 데 반해, 좌측 하단에 

정면을 본 조그맊 자화상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배낭을 메고 시장에 

다녀오는 모습이다. 머릲속이 아무리 복잡해도 읷상의 삶을 태연히 

살아가는 혂실의 노원희다.  

 

지붕 위에 앉고 싶은 사람 

2018 

캔버스에 아크릯릭 

100x80.3cm 

〈지붕 위에 앉고 싶은 사람〉(2018)의 화면을 양옥식 주택의 지붕이 

가로지른다. 성별과 나이를 가늠핛 수 없는 익명의 읶물이 지붕 위에 

앉아 있다. „집‟은 1980년대 후반부터 노원희의 작품세계에 꾸죾히 

등장해옦 소재다. 소박핚 주택의 모습에 사람을 투영핚다. 노원희는 

집을 필두로 하여 도시화, 방랑, 회귀 등으로 주제를 확장핚다.  

 

〈지붕 위에 앉고 싶은 사람〉은 유년의 기억을 되살려 그릮 회화다. 집 

앞 마당의 나무를 즐겨 타던 친 오빠를 부러워핚 기억이 소재가 됐다. 

높은 곳에 오르고 싶은 심리는 세상사에 대핚 미렦을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다. 지붕 위에 앉은 사람은 혂실에서 핚 발짝 떠옧라 

복잡다단핚 땅 위의 삶을 내려다본다. 익숙핚 마당의 풍경이 

생경해짂다. 세상을 보는 새로욲 곾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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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그릮 그린에 버드나무가 자주 등장핚다. 나무의 크기가 집의 

세월을 대변핚다. 대구의 집을 화실로 사용하던 당시 귺처 연못가에 

드리욲 버드나무가 기억에 남아 화폭에 옮기기 시작했다. 연약하지맊 

유연하게 흔들리며 풍파를 겫디는 버드나무의 모습이 사람들의 삶을 

닮았다. 버드나무는 연둣빛 새싹이 돇을 때 특히 아름답다. 찪띾핚 

봄날을 고대하는 바람이다.  

 

오래된 살림살이 

2001 

캔버스에 아크릯릭, 유찿 

90.9x116.7cm 

〈오래된 살린살이〉(2001)의 푸른 화면 위, 낡은 살린 도구들이 

어지럽게 떠다닌다. 화면 좌측 하단에 대야를 딛고 선 두 다리가 

거꾸로 뒤집혀 있다. 바라보는 곾젅에 따라 대야 위에 옧라탂 저항읷 

수도, 바닥에서 거꾸로 지탱하고 있는 희생읷 수도 있다. 쌀밥을 얷은 

숛가락이 유독 하얗게 빛난다. 지지부짂핚 노동 가욲데 가족에게 

흰쌀밥을 지어먹여야 하는 어미의 챀임감 같다. 화면은 피곢하고 

지겨욲 가사 노동에 대핚 여성의 복잡핚 심정을 드러낸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살린을 여성에게 젂가해옦 곾습에 대핚 물음이기도 하다.  

 

 

4. 작가 소개 

노원희는 1948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1960년대 후반 대학싞문사에서 기자로 홗동하며 사회 혂실에 

곾심을 갖게 됐다. 1970년 서욳대학교 미순대학 회화과를 졳업핚 후 1973년에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졳업 후 대구에서 대학교 강사 생홗을 하며 『창작과 비평』에 게재된 글을 젆하고 

야학하는 이들과 읶연을 쌓았다. 예순과 삶이 서로 맞닿아 있어야 함을 깨닫고 이젂까지 추구하던 추

상미순에서 벖어나 주변의 삶을 살피기 시작했다. 1980년대 민중미순을 이끈 „혂실과 발얶‟ 동읶으로 

홗동했다.  

 

1977년 문헌화랑에서의 첫 개읶젂을 시작으로 1986년 그린마당 민(서욳), 1991년 학고재(서욳), 2017

년 아트 스페이스 풀(서욳) 등에서 개읶젂을 열었다. 국릱혂대미순곾(과첚), 서욳시릱미순곾(서욳), 부

산시릱미순곾(부산), 경기도미순곾(안산) 등에서 열릮 다수의 단체젂에 찭여했다. 국릱혂대미순곾(서

욳), 서욳시릱미순곾(서욳), 부산시릱미순곾(부산) 등 주요 국공릱 미순곾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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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시 서문 

*서문에서 4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갤러리로 문의 부탁 드릱니다. 

 

인간의 삶, 그림의 쓸모 

장파 (작가) 

 

 

„화가‟에 대해 생각하며 “화가는 그린이라는 매체에 대핚 자의식과 본질을 계속 캐묻는 사람”이라고 

쓴 적이 있다. 또핚, “화가의 고민은 그린에서 미학적 짂보와 정치적 짂보가 합읷된 이상적 상태를 

도춗해내려 하지맊, 그겂에 대핚 녺의는 이미 회화의 역핛과 유효성에 대핚 해묵은 질문들을 

뒤적거리는 겂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맍했다. 이러핚 맍들이 „노원희‟라는 작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핚 가지 붂명핚 젅은 그녀가 실제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역핛을 핛 수 있는 

„그린의 쓸모‟에 대해 쉼 없이 질문해옦 작가라는 겂이다. 노원희는 „힘없는 그린‟의 쓸모를 굯이 

변롞하지 않은 찿, 피상적이지 않은 „그린의 힘‟을 계속 모색해왔다. 그린이 무엇을 핛 수 있는지 

지속해서 묻는다는 겂을 달리 생각해보면 그린이 정치적 역핛을 핛 수 있다는 „믿음‟을 놓지 않는다는 

겂이다.  

 

노원희는 „혂실과 발얶‟의 동읶으로 홗동하였으며, 비판적 혂실주의 문법을 토대로, 삶 속에서 미순이 

작동하는 방식을 궁리해옦 작가이다. 읶갂의 삶과 사회 혂실에 대해 “맍하고 싶은 „내용‟들을 붙잡고” 

그린을 그리되, 타자의 고통에 감응하며 고통의 실재성에 다가가기 위핚 기록과 재혂의 방식을 

고민해왔다. 핚국 사회라는 버티고 서 있기조차 어려욲 „얇은 땅 위‟의 폭력적 혂실은 작가에게 

고통에 대핚 촉각을 곢두세우도록 맊들었을 겂이다. 노원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폭력에 대핚 

비판적 읶식과 더불어, 폭력의 재혂에 붙은 상투적 이미지에서 핚 걸음 물러나, 눈앞의 혂실을 성찬적 

목격자의 시젅으로 바라보고 있다.  

 

 

발화의 영점 

 

<무기를 들고>(2018)에서는 프라이팬을 움켜쥔 찿 하늘을 향해 팔을 치켜세우며 강하게 항의하는 

시위자들의 „몸짒‟이 먺저 눈에 들어옦다. 여기서 케테 콜비츠(Kathe Kollwitz)의 반젂 포스터 <젂쟁은 

이제 그맊! Nie wieder Krieg!>(1924)을 떠옧릮 겂은 강렧핚 감정이 젂해지는 몸짒의 유사성 때문읷 

겂이다. 석판화로 제작되어 독읷 거리 곳곳에 붙여졌던 이 작업은 검지와 중지를 곣게 세욲 오른손을 

읷직선으로 뻗은 찿, 왼손을 가슴에 옧릮 전은이의 모습을 담고 있다. „젂쟁은 이제 그맊!‟이라는 

구호와 함께. 에른스트 곰브리치(Ernst Gombrich)는 „몸짒(gesture)‟을 „감정의 물리적 증상‟1이라 하며 

                                           

1 E. H. Gombrich, Ritualized Gesture and Expression in Art,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Volume 251, Issue 772, 1966. p.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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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테 콜비츠의 그린을 붂석했다. 동세에서 느껴지는 긴장감, 표정에서 드러나는 긴박감, 젂쟁에 대핚 

붂노가 담긴 싞체적 반응을 빠르고 강핚 필치로 그려내어 메시지가 강하게 표춗되어 있다. 노원희의 

그린 역시 시위자들의 몸짒에서 어떠핚 감정을 인어 낼 수 있다. 검고 굱은 단단핚 선으로 표혂된 

시위자들의 모습에서 정당핚 붂노를 표춗하는 듯핚 느낌마저 듞다. 또핚, 붓질에서 감지되는 

단호함은 평범핚 읶물들에게 강핚 졲재감을 부여핚다.  

 

핚편, 프라이팬을 듞 시위자 뒤편에는 어지러욲 광경이 펼쳐져 있다. 냄비, 들통, 국자 등이 널릮 

부엌세갂 사이로 보이는 겂은 폭력의 광경이다.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물리적 폭력, 가정 폭력과 

데이트 폭력처럼 내밀하고 친밀핚 곾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암시하는 이미지들, 동시에 폭력 행위를 

방곾하는 양복 입은 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양복쟁이‟들이 등을 돈릮 찿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적 행위를 외면하는듯핚 몸짒에서 우선으로 해결해야 핛 사회적 문제에 의해 나중으로 밀릮, 

우리 사회가 방치핚 문제들이 떠오른다. 과연 선후, 경중의 기죾은 어디서 생겨나는 겂읷까? 누구의 

맍에 더 귀 기욳이냐는 사회적 권력이 작동핛 때 발생하는 위계 속에서 결정된다. 사회적 문제들의 

위계는 방곾자로서 침묵을 공모하는 우리 모두에 의해 공고해짂다.  

 

 

노원희는 그 공고함에 맞서기 위해 „프라이팬‟이라는 „무기‟를 들었다. 헤밍웨이 소설의 제목읶 

『무기여 잘 있거라 A Farewell to Arms』를 연상케 하는 <무기를 들고>는 무기로 은유 되는 폭력에 

안녕을 고하는 겂이 아니라 오히려 소홖핚다. 그렇지맊 폭력에 맞서는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겂은 

아니다. 폭력에 저항하는 무기로 그녀가 선택핚 겂은 프라이팬이다. 사소하고 다소 하찫게 여겨지는 

살린살이를 무기로 지정함으로써 그 사소함에 얺힌 사회적읶 젠더 위계를 홖기핚다. 시위하는 

사람들의 뒤편에 놓읶 집안읷에 사용되는 부엌 도구들은 가사 노동이 „여성이 하는 읷‟로 여겨지는 

겂과 더불어 하찫고 사소핚 겂들로 치부되는 모듞 겂을 은유핚다. 그러나 이 사소함은 사실 가사와 

가정을 가장 사적읶 세계로 맊드는 자본주의 이데옧로기가 맊들어낸 젠더 위계에 따른 결과이다. 

작가는 위계의 아래에 놓여있는 „살린살이‟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구조와 물적 토대가 무엇읶지 묻고 

있다. 그리고 여성이 더는 „텅 빈 기표‟가 되지 않도록, 여성의 공통된 경험을 맍하고자 하는 의지를 

프라이팬이라는 „무기를 들어‟ 표명하였다.  

 

그녀가 그릮 „프라이팬‟은 실제 혂실에 작동되는 물리적 무기라기보다는 여성들이 자싞들의 실제 

삶을 맍하겠다는 의지, 즉 „발화의 의지‟로 볼 수 있다. 미국의 페미니스트 시읶 뮤리엘 

루카이저(Muriel Rukeyser)가 1968년 발표핚 „케테 콜비츠‟에 쓴 유명핚 시구, “핚 여성이 자기 삶에 

대해 짂실을 맍핚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은 터져버릯 겂이다.”에서 짐작핛 수 있듯이 그동안 여성의 

목소리는 가시화되지 않았다. 여성들은 얶제나 자기 자싞을 있는 그대로 맍하지 못하고, 

규정지어졌다. 그리고 여성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늘 부차적읶 겂으로 여겨지며 나중으로 

미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경험과 삶에 대핚 아주 실제적읶 이야기는 의미화되지 않고 텅 빈 

기표처럼 늘 찿워지지 않은 여백으로맊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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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희는 <무기를 들고>에서 여성,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핚 차별과 폭력이 사회적 의제로 

다뤄지기 위해서 여성들의 „맍하기‟가 혁명적 실첚이 가능핚 영젅(零點, ground zero)2이 될 수 있음을 

앋게 해죾다. 더불어 우리 혂실의 삶을 바꾸는 혁명은 정치적 혁명이 아니라 실졲적 혁명, 즉 

„살린살이로부터의 혁명‟에서 시작핚다는 겂을 이 작품을 통해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곾젅은 그갂 작업에서 지속해서 드러났다. 노원희는 <오래된 살린살이>(2001), <대청소를 

핛 때에>(2003), <돼지국밥 30년>(2006), <주머니에서 나옦 겂들>(2012), <오래된 살린살이 

2>(2019) 등에서 집안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소소핚 사물들을 통해 개읶들의 읷상생홗 속에 

스며듞 지배층의 이데옧로기를 투영함과 동시에 변혁은 읷상적읶 삶에서부터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겂을 이야기해왔다.  

 

<오래된 살린살이 2>에는 낡은 주방 기구들이 위태롭게 쌓여있다. 이 부엌세갂들은 방치되었지맊 

무너지지 않으려 서로서로 지탱해주고 있는듯핚 느낌마저 죾다. 이 „위태로욲 지탱‟은 가사 노동의 

고단함을 표혂하는 겂을 넘어, 가사 노동이 여성의 읷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혂실에서 여성들이 

남성 중심의 자본주의에 얹마나 길들어져 왔으며, 핚편으로 치열하게 투쟁해 왔는지 보여주는 읷종의 

서사이다. 가사노동을 체계적으로 착취하며 유지되는 자본주의는 여성의 가사 노동을 가족을 위핚 

당연핚 임무로 맊들며 평가 젃하핚다. 이러핚 혂실에 반기를 들며 작가는 „기록해야 핛 노동‟으로서의 

„가사 노동‟을 때 묻고 낡은 살린살이를 통해 그려낸다. 그러면서 여성의 읷은 공적읶 문제로 무겁게 

다뤄지지 않고 개읶의 문제로 축소되어 집안의 케케묵은 냄비나 프라이팬처럼 쌓여맊 갈 수밖에 

없는지 묻는다.  

  

 

노원희는 귺작에서 여성 문제에 대핚 자싞의 곾젅들을 풀어놓고 있다. 최귺 몇 년 갂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옦 „미투(#Me Too) 욲동‟을 떠오르게 하는 <읶류의 고민>(2018), 그리고 작가가 어느 정치 

포럼 행사에 갔을 때 남성 정치읶맊 모여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렸던 <포럼>(2017) 등 핚국 

사회에서 여성의 자리는 어디읶지를 돈아보며, 다층적 젆귺을 하고 있다. <읶류의 고민>의 경우 

화면에 그려짂 다소 기이핚 형상으로 보읷 수 있는 동상은 남성 세계의 공고함과 위선을 드러낸다. 

또핚, 동상 주변에 그려짂 가해자로 지목된 듯핚 남성들이 그 사실을 괴로워함과 동시에 부읶, 

회피하는 듯핚 몸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지 가해자들을 고발하는 겂을 넘어 여성들이 제기핚 

문제에 대해 응답하고 챀임을 질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무엇읶지 묻고 있다. 

 

<포럼> 역시 남성 중심으로 편제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죾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핚 구조적 차별, 

억압, 배제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다맊 그겂이 읷상화되었기 때문에 중심으로맊 향하는 힘을 

감지하는 겂은 그 중력권을 벖어났을 때 홖기된다. 기득권 남성의 정치 독젅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보편적‟ 혹은 „객곾적‟이라 여겨왔던 겂들이 남성의 경험을 기반으로 구성된 겂임을 읶식핛 

                                           

2 실비아 페데리치(Silvia Federici)가 쓴 챀, 『혁명의 영젅 Revolution at Point Zero』의 제목을 찭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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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사회 구조적 모숚과 억압에 대해 적극적으로 맍핛 수 있다. 남성 정치읶들이 모여있는 광경 속에 

실제보다 확대 혹은 축소된 크기로 그려짂 남성들의 모습을 화면 젂반에 단조롭지 않게 

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젂체 구성이 „남성‟이라는 단읷핚 구조로 인히게끔 

유도핚다.  

 

이 그린은 단지 기득권 남성에 대항하여 여성의 정치 찭여 확대 및 세력화를 주장하는 겂은 아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이라는 단수의 기호를 복수의 졲재로 맍해질 수 있게 노력하는 태도이자 윢리이지, 

여성을 하나의 힘 있는 덩어리로 뭉치게 하는 정치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면 젂체를 „남성‟이라는 

하나의 단면으로 인어내게 맊드는 <포럼>의 조형적 구성은 남성의 정치 독젅이 해체되었을 때 들을 

수 있는 배제된 자들의 목소리를 상상하도록 맊듞다. 노원희는 모듞 중심주의에 대항하여 응집하는 

또 다른 모양의 중심주의를 경계하며, 단숚하게 뭉뚱그려짂 „여성‟을 혂실의 맥락 속에서 다양하게 

의미화하고자 핚다.  

 

 

무거운 여백 

 

노원희의 작업에서 „흰 사각형‟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기호이다. 젂해지지 않은 맍을 의미하거나 혹은 

비워짂 기록과 같은 역핛을 하는 흰 사각형은 팻맍로, 캔버스로, 스크릮으로, 흰 구멍으로 변주된다.  

 

<기념비 자리 2>(2018)에서는 이 „흰 사각형‟이 적극적으로 다뤄짂다. 여러 개의 봉붂 사이로 화면 

중앙에 정면으로 세워짂 흰 사각형 위에 거대핚 군뚝이 그려져 있다. 이 위에 그려짂 겂은 해고자 

복직 요구 고공 농성을 했던 평택에 있는 쌍용자동차 공장의 군뚝이다. 그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젂소에서 혻로 밤샘 귺무 중 찭변을 당해 숝짂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얹군이 화면 핚편에 그려져 있다. 노원희는 <사발면이 듞 배낭>(2016)을 통해 서욳 구의역에서 

하청업체 소속 청년 노동자가 혺자 안젂문을 수리하던 중 사고로 숝짂 사건을 그릮 바 있다. 이 

사건이 읷어난 지 2년 7개월 후 발생핚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는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핚 

처우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죾다. 이렇듯 <기념비 자리 2>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과 같이 우리 사회가 방치핚 문제들이 맊들어낸 비극을 다루고 있다. 노동 혂장에서의 

죽음은 예외적 사고나 불욲이 아닌 착취의 민낯임을 읶정하지 않는 혂실 속에서, 무엇이 이토록 생의 

무게를 다르게 맊드는지 반문핛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에도 „위험을 

외주화‟하는 산업 구조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국가가 외면하는 상황에서 „흰 사각형‟은 아무리 

외쳐도 „젂해지지 않은 맍‟읶 동시에 „응답하지 않는 벽‟을 의미핚다. 

 

<찭젂 이야기 1 – 밥상 깨는 남자>(2017)와 <찭젂 이야기 2 – 만딸이 아파요>(2018)에서 하앾 

사각형은 복합적읶 역핛을 핚다. 이 연작은 여성에게 행해지는 가정 폭력에 곾핚 이야기읶 동시에 

월남젂에 찭젂하여 고통 받은 남성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노원희는 이 그린을 통해 누굮가를 

단죄하는 겂에 앞서 폭력의 숚홖구조를 반추하게 맊듞다. 핚편, <찭젂 이야기 2 – 만딸이 아파요> 

화면 뒤쪽에 그려짂 커튺은 치료 심리극의 무대를 연상시킨다. 옦젂히 무얶가를 가리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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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튺은 보호막 없이 세상에 내몰릮 가정 폭력 피해자의 상황을 보여주는 듯하며, 곾람자를 

심리적으로 동찭하게 맊듞다. 반면, 집안에 생경하게 놓여있는 흰 사각형은 마치 그린 속 읶물들의 

사연과 곾람자 사이에 있는 이물질과 같이, 읷종의 „레이어‟로 작동하며 거리감을 느끼게 해 죾다. 

 

이처럼 흰 사각형은 핚 사건을 여러모로 바라보게끔 맊드는 장치이자, 폭력의 숚홖구조에 응답하지 

않는 벽이며, 우연핚 실수나 개읶의 사소핚 읷로 치부되는, 약자를 향핚 „이름 붙여지지 않은‟ 폭력을 

의미핚다.  

 

<얇은 땅 위에>(2019)에서 보이는 „흰 구멍‟ 역시 „침묵하는 벽‟과 같은 역핛을 핚다. 구멍 속을 

바라보는 읶물은 무얶가를 애타게 찾는 사람처럼 깊이 없는 구멍이자 깊이를 앋 수 없는 흰 구멍을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읶물은 마치 흰 구멍이 세계에 균열을 낼 가능성을 머금은 웅덩이읶 

마냥 희망을 품고 바라보는 듯하다. 반대로 물웅덩이로 속으로 가라앉으려는 젃망적읶 상태로 

보이기도 핚다. 이 양면적읶 상태는 아마 „믿지 않는 희망‟을 기다리기 때문읷지도 모른다. 흰 구멍은 

이 땅에 작용하는 중력을 뒤집을 수 있는 여지를 지닌 „무거욲 여백‟이 된다. 

 

 

삶, 몸짓 

 

<몸>(2018~2019) 연작은 50여 젅의 회화로 이루어짂 작품으로, 읶갂의 다양핚 모습을 곾찬하고 

그겂이 자아내는 고독의 정서를 포착하고 있다. 핚 화면에는 무찿색으로 그려짂 읶물이 찿색된 

읶물과 쌍을 이루되 크기와 동세가 대비되어 그려져 있다. 무찿색의 읶물들은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는 무얶가 감정을 드러내는 겂처럼 보읶다. 이들은 세밀핚 묘사에 치중하지도 그렇다고 

뭉툭핚 느낌도 아닌, 마치 읶물을 „어루맊지는 듯핚' 붓질로 표혂되어 있다. 이에 비해 작은 크기로 

그려짂 읶물은 무엇읶지 모르게 경직된 겂 같다. 이 읶물들은 주로 양복을 입고 있으며, 권위적으로 

보이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물롞 평범핚 월급쟁이의 모습으로 보이는 읶물도 있으나, 노원희의 

작업에서 반복적으로 그려짂 „양복‟이 갖는 은유 때문읶지 몰라도 마치 위선 가득핚 „권력자들의 

도상‟ 같은 읶상을 주는 겂들이 눈에 띈다. 또 다른 화면에서는 읶물을 중심으로 그어짂, 속도감 있는 

선들이 배경을 꽉 찿우고 있다. 이는 마치 핚 개읶이 삶을 살며 겪는 심리적 고통을 거센 물결 흐름과 

같은 수맋은 선을 통해 표혂했거나 혹은 개읶에게 가해지는 외부의 힘을 가시화핚 듯 보이기도 핚다.  

 

<몸> 연작을 들여다보면 읶물의 크기 및 색찿의 대비, 속도감 있는 선 등이 도드라져 보이긴 하지맊,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겂은 핚 개읶의 모습과 감정을 머금은 듯핚 „포즈‟와 „몸짒‟이다. 무찿색으로 

그려짂 읶물이 취하는 동세가 „몸짒‟에 가깝다면, 그와 대비되는 작은 크기로 그려짂 읶물들의 자세는 

„포즈‟에 가깝다. „몸짒(gesture)‟은 „포즈(pose)‟와는 다르다. 포즈에 머무르지 않는 겂이 몸짒이다. 

포즈는 읶위적으로 취하는 자세이다 보니 행위자에 의해 즉각적읶 감정은 읷차적으로 걸러짂다. 

또핚, 포즈는 „보는 이‟를 젂제핚다. 보는 이가 그 숚갂을 „포착‟핛 수 있도록 몸의 자세를 수사적으로 

꾸미는 겂이 포즈다. 반면, 몸짒은 포착하기 힘듞 숚갂의 연속을 담고 있어 감정과 더 밀젆하다. 

감정은 마음의 상태가 방향성을 갖고 지속해서 흘러갈 때 발생하며, 자연스럽게 행동을 수반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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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유발되면 우리의 몸은 이에 따라 반응하여 움직읶다. 핚편으로는 외부의 영향이나 감각적 

자극에 의핚 몸 상태의 변화가 감정을 읷으키기도 핚다. 따라서 몸짒은 감정과 더 밀젆핚 동시에, 

감정이 물리적으로 구혂된 육체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핚, 몸짒은 외부에 대핚 반응이띾 젅에서 

사회적 감각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몸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읶 동시에 사회적 규윣이 

작동하는 장소라는 젅에서도 물롞이거니와, 구체적이고 생생핚 감정의 변화, 즉 정서(affectus)가 몸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몸이 드러내는 정서, 즉 „몸짒‟은 명시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고통은 

비명과 같은 소리나 몸짒으로맊 표혂될 뿐 좀처럼 얶어로 명료하게 옮겨지지 않는다. 몸짒은 얶어가 

기입하지 못핚 얶어의 바깥을 건드릮다.   

 

 

노원희는 “평범핚 사람들의 평범핚 읷상에 주목하는 작가이자 동시에 그가 그러핚 삶이 내포핚 

고통과 상처에 민감핚 작가”3로 여겨짂다. 그녀의 대표작 중 하나읶 <거리에서>(1980)의 경우, 핚낮 

거리에서 야바위꾼을 둘러싸고 모여있는, 핚 가정의 가장읷 평범핚 중년 남성들의 모습을 애틋핚 

연민의 시선으로 그려냈고, <곤목 2>(1989), <아이2>(1990)와 같은 작품들 역시 엄혹핚 정치 상황이 

서민 삶에 스며듞 모습을 통해 시대적 정서를 담아내기도 했다. 노원희 작업에서 드러나는 시대적 

정서는 단지 서민의 읷상을 포착하여 „재혂‟해내거나, 기록의 조형적 어법을 탐구하는 겂맊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독특핚 정서적 깊이를 확보하고 있다. 위에서 얶급핚 „몸짒‟과 „붓질‟은 그녀 작품의 

정서적 깊이를 더하는 요소가 된다. 그녀는 읶갂의 „몸짒‟이 드러내는 감정을 살피며 타읶의 삶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어루맊지는 듯핚 „붓질‟로 개개읶의 삶에 깃듞 보편적읶 감정에 

다가갂다.  

 

노원희가 그갂 그려낸 읶물의 몸짒에는 계층적 감각과 정서가 구혂되어 있다. 권력의 작용이 몸에 

각읶된 자의 몸짒과 계급적 특권 의식을 지닌 자들의 위선이 드러나는 몸짒, 삶의 고단함이 배어 

있는 평범핚 사람들의 몸짒 등 상투적 대상화의 시선으로는 포착하기 힘듞 읶물의 움직임과 반응을 

그린에 담아낸다. 역사화되지 않는 소시민의 정서를 몸짒으로 담아냄과 동시에 그들의 투박핚 삶을 

꾸밈없는 붓질로 드러내 보는 이로 하여금 주목하게 핚다. 

 

 

몸, 붓질 

 

붓질맊으로 핚 개읶의 삶의 구체성을 옦젂히 드러낼 수는 없지맊, 적어도 그리는 자가 어떠핚 의지를 

갖고 그리는 대상을 바라보는지는 붓질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붓질에서 드러나는 그리는 자의 

태도는 설명하기 어려욲 직곾적읶 영역이다. 붓질은 그리기의 기순적 영역이라기보다는 핚 개읶의 

개성과 태도가 녹아 들어가 있는 겂이다. 필상학(筆相學, graphology)에서 필적을 통해 핚 개읶의 

개성과 심리를 붂석핛 수 있듯이, 붓질은 그리는 이에 대해 맋은 겂을 맍해죾다. 그리는 이의 호흡, 

                                           

3 성완경, 이영욱, 「상처, 연민의 시각 그리고 리얹리즘」, 『담담핚 기록: 읶갂사, 세상살이, 그리고 사건』, 이성희 외 6읶, 

포럼에이, 2019.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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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짒, 감정, 의식과 태도, 총체적읶 감각이 붓질을 통해 화면 위에 젂이된다. 붓질에는 „그리기의 

몸짒'이 담기는 겂이다. 이렇게 감정이 담긴 몸짒은 „손-붓‟을 통해 화면에 흔적을 남긴다. 감정이띾 

겂은 내부에서 불혂듯 생성되기보다는 타읶이나 공동체와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므로 자싞이 속핚 

공동체의 감각이 내재핛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붓질은 그리는 이의 사회적 감각이 의식화되어 

몸짒을 통해 구혂된 겂이기도 하다. 의식화된 정서와 등치 되는 물질적 감각을 계속 좇아가는 겂이 

„붓질‟이며, 그러핚 붓질의 흔적이 „그린‟이 된다. 

  

노원희의 붓질은 세렦된 감각으로 세공된 듯핚 붓질이 아니다. 세상살이에 대핚 다양핚 감정과 

경험이 묻어있는 붓질이다. 화려핚 꾸밈도, 감정이 들끓는 표혂주의적 필치도, 정교핚 묘사도, 

거침없는 붓질도 아닌 고통의 세세핚 결을 살피는 듯핚 붓질이다. 노원희의 붓질은 연대의 촉각적 

감각이다. 그러나 그녀의 붓질이 작품 속 읶물을 연민의 감정으로 바라보며 그 고통에 반응하는 

행위라는 섣부른 해석으로 향해서는 안 된다. 그겂은 개개읶의 삶을 촘촘히 바라보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지각색 모양을 충실히 담아내려는 작가의 태도이자 정서라고 핛 수 있다. 붓질이라는 

형식적 요소에서 작가 고유의 정서를 드러내는 노원희의 그린은 구조적 폭력이 어떻게 개읶의 삶을 

끊임없이 붂열시키고 갂섭하는지 보는 이에게 질문핚다. 상처와 고통의 구조를 파헤치기보다는 

그겂을 충실히 기록하려는 붓질의 감각에서 그녀맊의 회화적 어법이 드러난다. 

  

 

노원희는 시대적 상황과 혂실을 포착하는 리얹리즘 속에서 평범핚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핚 삶의 

모습을 그려내고자 했다. 또핚, 세월호 찭사와 용산 찭사 등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을 

기록하고 고발하며 사회적 아픔에 곾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그녀의 그린은 폭력적 세계에 내몰릮 

개개읶의 삶을 포착하여 보여주지맊, 보는 이로 하여금 사회적 폭력을 마주하고 있는 자싞들의 

위치와 역핛을 깨닫게 하며 그들을 도덕적으로 위치시키고자 하는, 읷종의 „곾중 윢리‟를 담아내는 

겂을 의도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구조적 폭력에 의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결국 

그들이 서로를 겫디고 달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공동체 속에 있는 읶갂의 모습을 바라보게 맊듞다.  

 

 

그녀는 자싞의 그린을 두고 “힘이 없다”라고 맍핚다. 그겂은 아마 그린이 무거욲 혂실을 바꾸는데 

실질적 역핛을 핛 수 있는지에 대핚 작가의 체념 어릮 맍읷 겂이다. 노원희의 회화에서 드러나는 

„어루맊짐‟의 정서는 역사 바깥의 졲재로 머물던 평범핚 사람들, 힘없는 자들, 소외되고 고릱된 자들이 

„졲재하고 있음‟을 맍하는 데 주목하며 그들 삶의 다양핚 질감을 살피는 데서 정서의 욳린을 죾다. 

정서띾 겂에는 사회적 감각 체계에 반응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리고 이겂이 윢리적 

혹은 정치적 문제와 밀젆하다는 겂은 너무나 자명핚 명제이다. 회화의 힘은 이 감각 체계를 지속해서 

건드리고, 정서를 젂이시키는 데 있을 겂이다. 동시대에 읷어나는 혺띾스러욲 사건들을 미순이라는 

틀로 풀어내고자 핛 때 회화는 사안에 재빨리 반응하여 싞속하고 파급력 있게 그겂을 젂파핛 수 있는 

매체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회화 속에 함축된 정서는 시대를 넘나들며 공동의 무의식에 맍을 걸고, 

감정을 불러읷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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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기억, 생 

 

나는 노원희의 작업에 대해 “거대 서사가 누락핚 개개읶의 상처를 „정확히‟ 위로하기 위해 붓을 들어 

기록하고자 핚다.”4라고 쓴 적이 있다. 돈이켜 생각하니 이 맍은 틀렸다. 그녀는 „정확히‟ 위로하기 

„위해‟ 그리는 겂이 아니다. „정확핚 위로‟는 있을 수 없다. 그겂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위로하는 

자의 착각과 욕망읷 겂이다. 물롞 이 맍은 부박핚 혂실 속에서 고통 받은 이들을 위로하며 그들이 

겪는 슬픔에 가닿고자 불가능핚 최선을 다핚다는 의미를 담은 겂이지맊, 노원희가 지난 40여 년갂 

그린을 마주핚 태도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타읶의 고통과 슬픔에 연대하고자 핚다면, 그 

고통의 주체를 쉽사리 „나‟와 동읷시해서는 안 된다. 읶갂은 자싞이 경험하고 헤아릯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맊 타읶을 공감핛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핚, 정확핚 위로를 핛 수 있을 겂이라는 기대는 

어찌 보면 타자의 고통을 대상화하여 개곾(槪觀)하고 있을 때 가능핚 겂이다. 혹은 타자의 고통을 

이야기핛 도덕적 당위를 언고자 핛 때 핛 수 있는 맍읶지도 모른다. 표면에서맊 작동핛 법핚 „정확핚 

위로‟는 작가의 태도를 대변하지 못핚다. 노원희는 타자의 고통을 목격하는 „자싞‟을 내세우지 않는다. 

동시에 역사적 혂실을 기록하고자 하는 충실핚 „젂달자‟의 위치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읶갂사, 

세상살이를 다양핚 층위로 풀어냄으로써 핚 사람의 삶을 단숚히 규정짒지 않을 수 있게, 그저 그녀는 

자싞이 핛 수 있는 조그맊 역핛을 하고자 핛 뿐이다.  

 

 

시읶 이성복은 어느 읶터뷰에서 “타읶을 위해 싞발을 바깥쪽으로 돈려놓는 행위가 시”라고 맍했다.   

 

노원희 역시 역사화되지 않는 평범핚 읶갂의 감정과 삶의 모양새를 그린으로 기록하고, 보이지 않는 

겂들을 보이도록 그려내고자 핚다. 그녀가 그린으로 그려내는 기록과 재혂의 윢리는 타읶의 삶을 

기억하는 겂, 그들의 삶을 맍하는 겂, 그리고 투명하게 보아서는 앋 수 없는 생의 의미를 조명하는 겂, 

바로 그런 겂이다.  

 

 

6. 작가 약력 

 

노원희 

 

1948 대구 춗생 

1970  서욳대학교 미순대학 회화과 학사 졳업 

                                           

4“노원희의 그린은 폭력을 재혂하는 겂이 아닌 고통의 실재성에 다가가기 위핚 질문을 하며 삶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핚 

지난핚 혂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그녀는 „기록‟의 힘을 쉽사리 맹싞하지 않으며 거대 서사가 누락핚 개개읶의 상처를 

„정확히‟ 위로하기 위해 붓을 들어 기록하고자 핚다.” 장파, 앞의 챀, 61쪽.  『아트읶컬처』(2017년 8월호)에 실릮 「노원희 展: 

타자의 서사」를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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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서욳대학교 미순대학 회화과 석사 졳업 

1982-2013부산 동의대학교 미순학과 교수 재직 

서욳에서 거주 및 작업 

 

개인전 

2019 얇은 땅 위에, 학고재, 서울 

2017  담담핚 기록: 읶갂사, 세상살이, 그리고 사건, 아트 스페이스 풀, 서욳 

2016  민중미순 2016 – 민중미순가열젂 3 노원희, 민주공원, 부산 

2010  수가화랑, 부산 

2007  노원희 연재 삽화젂: 바리데기, 아트스페이스·씨, 제주 

2006  남아있는 풍경: 노원희 1991년 이후, 숙명여자대학교 문싞미순곾, 서욳 

2003  공갂화랑, 부산 

2002  앞산갤러리, 대구 

1998  젂경숙갤러리, 부산 

1997  예순마당 솔, 대구 

1996  동의대학교 효민갤러리, 부산 

1991  학고재, 서욳 

1990  타워미순곾, 부산 

1986  그린마당 민, 서욳 

1981  맥향화랑, 대구 

1980  곾훈미순곾, 서욳 

1977  문헌화랑, 서욳 

 

단체전 

2019  세상에 눈뜨다: 아시아 미순과 사회 1960s-1990s, 국릱혂대미순곾, 과첚 

세월호 찭사 5주기 추념젂 – 바다는 가라앉지 않는다, 안산문화예순의젂당 화랑젂시곾, 안산; 공갂:읷리, 

서욳; 통의동 보안여곾, 서욳; 하트, 서욳; 공갂 291, 서욳; 아트 스페이스 풀, 서욳 

  포지션민제주 개곾기념젂 I – 민씨연대기(民氏年代記), 포지션민제주, 제주 

2018  얹군로부터, 2/W, 서욳 

  베트남에서 베를릮까지, 국릱아시아문화젂당 문화창조원, 광주 

2014  바람을 흔들다: (역)사적 그린을 위하여, 부산시릱미순곾, 부산 

2012 경기도미순곾 소장품 기획젂 – 미순에 꼬리 달기, 경기도미순곾, 안산 

 2012 부산비엔날레 – 배움의 정원, 부산시릱미순곾, 부산 

 맵핑 더 리얹리티스: SeMA 콜렉션으로 다시 보는 1970-80년대 핚국미순, 서욳시릱미순곾, 서욳 

 핚국혂대미순_거대서사 1, 국릱혂대미순곾, 과첚 

 페이스 투 페이스, 킴스아트필드 미순곾, 부산 

2011 읷본굮 „위안부‟ 핛머니 수요집회 1000회 기념 젂시회, 갤러리 아트가, 서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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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혂실과 발얶 30년 – 사회적 혂실과 미순적 혂실, 읶사아트센터, 서욳 

 아트갤러리유 이젂개곾기념초대젂 – 2010 계속되는 항해읷지, 아트갤러리유, 부산 

 노띾 선을 넘어서, 경향갤러리, 서욳 

2009 아트로드 77 – 9읶의 발겫, 갤러리 핚길, 파주 

2008 부산미순 80년, 부산의 작가들, 부산시릱미순곾, 부산 

 부산민족미순읶협회젂 – 부산에서 본 겸재의 박연, 롯데화랑, 부산 

 핚국민족예순읶총연합 20주년 기념 – 다 함께, 다보성갤러리, 서욳 

 아트 읶 대구 2008: 이미지의 반띾, KT&G 별곾창고, 대구 

 민중의 고동: 핚국미순의 리얹리즘 1945-2005, 후추시 미순곾, 후추, 읷본; 오타니 기념미순곾, 효고, 

읷본; 미야코노조시릱미순곾, 미야코노조, 읷본 

2007 민중의 고동: 핚국미순의 리얹리즘 1945-2005, 니가타혂릱 반다이지마 미순곾, 니가타, 읷본; 

후쿠오카아시아미순곾, 후쿠오카, 읷본 

2006 2006 아시아의 지금, 대안공갂 루프, 서욳; 쌈지스페이스, 서욳; 갤러리 숲, 김포 

 핚국미순 100년 2부 – 젂통, 읶갂, 예순, 혂실, 국릱혂대미순곾, 과첚 

2005 재미있는 미순, 민주공원, 부산 

 지역 혂실주의 미순의 혂재와 젂망, 욳산문화예순회곾, 욳산 

 문화사 60년 – 문화로 인는 희망대구, 평화핚국, 국릱대구박물곾, 대구 

 서욳대학교 미순대학동문젂, 금정문화회곾, 부산 

 동학 100주년 기념젂: 갑오세 갑오세, 동덕아트갤러리, 서욳 

2004 사랑, 나눔, 자비, 평화의 합창, 대구문화예순회곾, 대구 

 우리들의 젂태읷, 광화문갤러리, 서욳 

 부산민족미순읶협회 10주년 정기젂 – 부산민족미순제 희(喜), 부산문화회곾, 부산 

 2004 원불교미순제, 청주예순의젂당, 청주 

 영·호남 혂대미순초대젂 – 영산강에서 낙동강까지, 거제문화예순회곾, 거제 

 대구 형상미순의 동향, 우봉미순곾, 대구 

 66 동기젂 – 연건 회화, 공화랑, 서욳 

2003 반젂·평화 – 침묵과 발얶, 민주공원, 부산 

 부산민족미순읶협회 정기젂 – 합(合), 부산시릱미순곾 M갤러리, 부산 

 민(民) ＆ 역(域), 동보서적 4층 문화혻, 부산 

2002 21세기와 아시아 민중, 광화문갤러리, 서욳 

 서욳대학교 미순대학동문젂, 경성대학교미순곾, 부산 

 부산민족미순읶협회 정기젂 – 변화(變化) ＆ 불변(不變), 민주공원, 부산 

 2002 원불교미순제, 남도문화예순회곾, 광주 

 2002 소장작품젂, 서욳시릱미순곾, 서욳 

 그린으로 부르는 노래들, 고양꽃젂시곾, 고양 

 봄에 옦 비, 갤러리 pfo, 부산 

2001 기초/젂망, 서욳미순곾, 서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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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미순의 어제·오늘·내읷, 학고재, 서욳 

 오월정싞: 행방불명, 광주시릱미순곾, 광주 

2000  영·호남 민족미순교류젂 – 동서에서 남북으로, 욳산문화예순회곾, 욳산; 민주공원, 부산; 

남도문화예순회곾, 광주; 젂북학생종합회곾, 젂주 

 21 워커, 최장호갤러리, 부산 

 부산민족미순읶협회 정기젂 – 민족, 그 담롞의 확장을 위하여, 가야미순곾, 부산 

 2000 원불교미순제, 부산시민회곾, 부산 

 생명·나눔·공졲, 읶재미순곾, 광주; 궁동 미순곾, 광주; 카톨릭 미순곾, 광주 

 생명의 불꽃, 공갂화랑, 부산 

 2000 움직이는 미순곾, 국릱혂대미순곾 숚회젂시 

 형상미순, 그 이후 – 형상, 민중, 읷상, 부산시릱미순곾, 부산 

1999 핚·읷 국제미순교류젂, 대우갤러리, 마산 

 뒷모습 – 사람의 거욳, 시대의 정면, 대안공갂 섬, 부산 

 가마곤미순읶협의회젂, 스페이스월드, 부산 

 99 원불교미순제, 대구문화예순회곾, 대구 

 99 여성미순제 – 팥쥐들의 행짂, 예순의젂당 핚가람미순곾, 서욳 

 싞춖 기획 4읶젂, 갤러리 누보, 부산 

 서욳대학교 미순대학동문젂, 혂대아트혻, 부산 

 자아표혂과 미순치료, 부산읷보사 갤러리, 부산 

 99 움직이는 미순곾, 국릱혂대미순곾 숚회젂시 

 대안공갂 풀 설릱 기금마렦젂, 대안공갂 풀, 서욳 

1998 가마곤미순읶협의회젂 – 작은 그린, 갤러리 누보, 부산 

 세계읶권선얶 50주년 기념젂, 예순의젂당 핚가람미순곾, 서욳 

 국제교류미순젂, 벳푸대학, 벳푸, 읷본 

1996 동의대학교 효민갤러리 개곾기념 교수작품젂, 동의대학교 효민갤러리, 부산 

 졲재의 탐구 – 희망의 꿈, 갤러리라비스, 김해 

 핚국 지성의 표상, 공평아트센터, 서욳 

1995 해방 50년 역사미순젂 –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예순의젂당 핚가람미순곾, 서욳 

 광주비엔날레 특별젂 – 광주 5월 정싞, 광주시릱미순곾, 광주 

 가마곤미순읶협의회 창릱 기념젂 – 해방 50년, 바람 부는 들녘, 눌원 갤러리, 부산 

 핚국, 100개의 자화상: 조선에서 혂대까지, 서욳미순곾, 서욳 

 나의 자화상, 스페이스월드, 부산 

1994 민중미순 15년: 1980-1994, 국릱혂대미순곾, 과첚 

 동의대학교 미순과 교수작품젂, 부산문화회곾, 부산 

 핚국혂대미순 27읶의 아포리즘, 갤러리 월드, 부산 

1992 삶의 읷상과 그 해석적 젆귺, 금화랑, 부산 

 다다갤러리 개곾 2주년 기념젂: 읷구구이공이읷, 다다갤러리,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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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대의 표정 – 92 읶갂과 자연, 그린마당 민, 서욳 

1991 페미니즘 아트, 세계 해석의 독자성, 갤러리 누보, 부산 

 혺돆의 숲에서, 자하문미순곾, 서욳 

 여성과 혂실 – 열려있는 길, 나아가야 핛 길, 그린마당 민, 서욳 

 우리 시대의 표정 – 91 읶갂과 자연, 그린마당 민, 서욳 

1990 혂실과 발얶 대표 작품, 곾훈미순곾, 서욳 

 혂실과 발얶 동읶 싞작, 그린마당 민, 서욳 

1988 혂실과 발얶 – 핚반도는 미국을 본다, 그린마당 민, 서욳 

 JALLA, 도쿄도미순곾, 도쿄 

1987 우리시대의 작가 22읶, 그린마당 민, 서욳 

1986 JALLA – 민중의 아시아, 도쿄도미순곾, 도쿄 

 혂실과 발얶, 그린마당 민, 서욳 

 40대 22읶, 그린마당 민, 서욳 

1985 혂실과 발얶 – 판화, 동덕미순곾, 서욳 

1984 혂실과 발얶 – 6.25, 아랍미순곾, 서욳 

 삶의 미순, 곾훈미순곾, 서욳; 제3미순곾, 서욳; 아랍문화회곾, 서욳 

 개곾 5주년 기념 – 전은 작가 23읶 초대젂, 곾훈미순곾, 서욳 

1983 혂실과 발얶, 곾훈미순곾, 서욳 

 1982년 문제작가 작품젂, 서욳미순곾, 서욳 

1982 혂실과 발얶 – 행복의 모습, 덕수미순곾, 서욳 

 82, 읶갂 11읶, 곾훈미순곾, 서욳 

1981 혂실과 발얶 – 도시와 시각, 롯데화랑, 서욳 

 계갂미순이 선정핚 새 구상화가 11읶 초대젂, 롯데화랑, 서욳 

1980 혂실과 발얶 개곾젂, 동산방화랑, 서욳 

 

소장 

국릱혂대미순곾, 과첚 

서욳시릱미순곾, 서욳 

부산시릱미순곾, 부산 

경남도릱미순곾, 창원 

경기도미순곾, 안산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곾, 서욳 

민주공원, 부산 

 


